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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67위삼성증권

후원)이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600만 유로약 452억원) 3회전에서풀세

트접전끝에아쉬운패배를당했다

정현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의롤

랑 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단식 3회전에서 니시코리 게이(9위

일본)에게 23(57 46 764 60 46)으

로졌다

한국인최초로프랑스오픈남자단식 16

강진출을노린정현은 2014년 US오픈준

우승을 차지한 강호 니시코리를 3시간 52

분간괴롭혔으나끝내16강티켓은니시코

리의손에넘어갔다

정현으로서는 전날 4세트 도중 비가 내

려경기가하루순연된것이안타까웠다

전날 시작된 이 경기는 1 2세트를 니시

코리가 승리하고 3세트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74로 정현이 승리하며 세트스코어

21이 됐다 4세트에서는 정현이 니시코

리의 서브 게임을 2차례나 브레이크하며

30으로 앞서나갔고 이때 비가 오는 바람

에경기가중단됐다

니시코리는라켓을코트바닥에내동댕

이치며분을이기지못하는상황이었고게

다가허리통증으로메디컬타임아웃까지

요청했다 경기가그대로진행됐더라면상

승세였던 정현이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

는분위기였다

그러나비때문에경기가중단돼이날로

하루미뤄졌고전열을가다듬고나온니시

코리는 2015년 세계 4위까지올랐던 강자

의면모를보이기시작했다

게임스코어 30에서재개된 4세트는니

시코리가전략적으로포기했다 정현이손

쉽게 3게임을 연달아따내며 60으로 4세

트가 끝났고 5세트부터 둘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시작됐다

5세트 게임스코어 25로 뒤지다가상대

서브 게임을 따내면서 45로 추격한 정현

은이어진자신의서브게임을따냈더라면

듀스로몰고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매치포인트에몰렸고여기

서더블폴트가나오면서아쉽게무릎을꿇

었다

정현은이번대회 3회전진출로랭킹포

인트 90점과 상금 11만 8000유로(약 1억

5000만원)를받았다

정현은 이 대회가 끝난 뒤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55위안팎으로오를것으로예상

된다 정현의 개인 최고 순위는 2015년의

51위다 연합뉴스

강진에서 국내 배드민턴 최강자를

가리는무대가펼쳐진다

제60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대학및일반부경기가오

는지난 3일 시작돼오는 10일까지계

속된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

라남도 배드민턴협회와 강진군 배드

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개 팀에서 선수임원 및 관계

자등 700여명이참가 남녀각각개인

전및단체전셔틀콕최강자를가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요넥스 삼성전기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 등 남자일

반부 12팀과 여자일반부 8팀 한국체

육대학교 중앙대학교 인하대학교등

남자대학부 17팀과 여자대학부 13팀

포함 총 50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회는 3단 2복식의 단체전을 비롯해

개인전 단식 개인전 복식 혼합복식

경기로펼쳐진다

특히 리우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정

경은 신승찬 등 국가대표 전원과 지

난해 10월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국민

스포츠스타이용대등실업선수와대

학팀이참가하는국내최대규모의배

드민턴대회이다

강진은 강진국민체육센터와 다목

적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전국 여

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이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경기장 일부와 주변

편의시설을정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준공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

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준비했다 국내최정상급배드

민턴선수들의멋진기량을맘껏즐기

시기바란다고말했다

한편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

수권 대회는 2019년까지 3년간 강진

영암장흥 3개군공동으로개최되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상

생나무 행복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되면서매년개최비용의 70%를국비

로지원받는다

강진남철희기자choul@

강진서국내배드민턴최강자가린다

정현(67위)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의롤랑가로스스타디움에서열린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남자단

식 3회전에서니시코리게이(9위일본)를 상대로점수를올리고기뻐하고있다 전날상승세를보이며 4세

트를진행하던중비때문에중단돼속개된경기에서풀세트접전끝에23(57 46 764 60 46)으로아쉽게패했다 연합뉴스

프랑스오픈 32강 한일전

전날 4세트중우천연기

상승세제동 23 석패

잘 싸운 정현 다음엔 승리의 단비를
전국여름철종별선수권

50개팀 참가10일까지

세계 9위와접전


